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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성, 신․재생에너지로 아랄해 복구

대성그룹은 8월24일 신․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인근 주민들에게 에너지와 식수

를 공급하는 생태계 복구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정부 산하기관인 <아랄해 유전자 보호를 위한 자선기금>과 아

랄해 복원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대성그룹은 몽골과 카자흐스탄, 에티오피아 등지에 보급한 독자적인 태양광․풍력 복합발전 방식인 <솔라윈

시스템>을 활용해 아랄해 인근 지역 사막화를 막고 주민들에게 전기와 식수,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.

아랄해 지역은 과거 수십년 동안 물이 지속적으로 고갈되고 남은 물도 식수와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

로 염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대성그룹은 8월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에너지청과 신․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양해각서도

체결했으며 신․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망이 없는 하탁블락솜 등 4곳에 설치할 예정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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